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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로움, 누구나 경험 가능한 사회적 질병으로 적극 대응 필요

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사회는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

해야 할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. 서울시는 사회

적 고립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, 자발적 선택의 결과인 고독과는 

달리 비자발적·무의식적 결과인 외로움의 문제에는 새로운 접근과 대응방법의 모색

이 요구된다.

정부는 사회적 고립 방지에, 지역사회는 대응 중심에 있어야

외로움은 사회적 대응이 긴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, 사적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

기 때문에 영국과 스코틀랜드 모두 정서적 외로움보다 사회적 외로움에 초점을 두

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다만, 정부는 기존 자원의 협력과 연계를 지원하는 컨트

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, 관련 정책의 주된 추진주체는 민간단체와 지역

사회, 그리고 기업이다. 이에 따라 서울시도 외로움 대응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

여 운영하되, 서울시의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․협력하고, 기존 유관사업과의 연계

를 강화하되,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함께 외로움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

해야 할 것이다.

시민희망 사회적 관계 고려 세심한 공동체 지원 다각화 중요

사회적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개인적 성향의 

차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이나 괴롭힘 등 사회적 폭력을 경험

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적 지원을 추진할 경우 세심하고 신중한 

접근이 요구된다. 그동안 서울시가 오랜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마을공동

체사업이나 찾동과 같은 대면 중심의 공동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호되는 

온·오프라인을 이용한 취향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공동체 지원방안을 마련

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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